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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은 혼자 살기에는 근본적으

로 불완전하고 취약하다. 따라서 인

간은 본성적으로 타자와 협력해 유

대관계를 맺길 원한다. 타자와의 긴

밀한 유대관계를 가능케 하는 대표

적인 능력이 바로 타자의 내면과 감

정을 더불어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

(empathy)이다.

공감은 크게 정서적 공감과 인지

적 공감으로 나뉜다. 공감은 같은 

감정을 느낀다는 단어의 의미에서

도 잘 나타나지만, 기본적으로 정서

적이고 감정적이다. 대표적으로 타

자가 고통을 느낄 때, 이를 보는 사

람도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같이 

고통을 느낀다. 이는 전형적인 정서

적 공감으로서 감정이입이라고도 

많이 불린다. 

한편으로 정서적인 공유만이 아

니라 타자의 상황에 거리를 두고 객

관적,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. 

이른바 인지적 공감이다. 말하자면 

나를 타자의 위치로 옮겨, 타자의 

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바라보

는 것이다. 이 경우, 감정적 공유 요

소는 다소 희석되고, ‘입장을 바꾸

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’는 인지

적, 이성적 태도의 측면이 보다 강

조된다. 

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은 공

감의 필수 요소다. 특히 공감의 정

서적 측면은 타자와의 따뜻한 유대

관계를 맺는데 결정적이다. 그러나 

인지적 공감과 대비해, 상대적으로 

정서적 공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

비판적, 부정적 의견들이 존재한다. 

대표적으로 폴 블룸(P. Bloom)은 

그의 저서 『공감의 배신(Against 

Empathy)』에서, 정서적 공감은 

특정 그룹, 특정인에게만 초점이 맞

추어지고,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함

으로써 그 밖의 집단이나 존재에 대

해서는 오히려 무감할 수 있고, 이

는 타자와 관련된 사태를 합리적이

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게 한

다고 비판한다. 특히 자신이 공감하

는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가

해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작동하기

는커녕, 큰 분노와 함께 오히려 증

오와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

수 있다고 우려한다. 따라서 블룸은 

도덕성의 측면에서 본다면, 정서적 

공감을 최대한 억제하고, 인지적 공

감과 같이 이성적 판단을 통해 타자

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

공감과 상상력

요가 있다고 주장한다. 

유사한 맥락에서 장대익 또한, 

『공감의 반경』이라는 그의 저

서에서, 정서적 공감이 이른바 

동질적이고 친밀한 자기 집단에 

과잉 작용할 때, 그렇지 못한 집

단에는 공감이 아예 작용하지 않

거나, 경우에 따라 쉽사리 폭력

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. 

곧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공감 

결핍이 아니라 자기 집단에 대한 

‘선택적 과잉 공감’이 오히려 문

제라는 것이다. 그러므로 인류의 

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내집단

에만 집중되기 쉬운 공감의 범위

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

데,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

로 이성적인 인지적 공감이다. 

내집단 중심적인 정서적 공감

이 인간 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

인 관계 맺음을 저해하거나, 모

든 타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

데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은 분명 

일리 있는 주장이다. 그러나 이

러한 정서적 공감의 한계나 문제

점은 이것 자체의 본질적 문제가 

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. 

정서적 공감은 분명 그 자체로

는 인간에게 이롭고, 타자와 나

와의 내적 결합을 위해 필요하

다. 다만 정서적 공감이 내집단

만이 아니라 타자 일반으로 보편

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이 문

제일 뿐이다. 정서적 공감이 그 

적용 범위에서 편차를 보이고, 

이것이 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

는 것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역

사적, 사회적, 문화적 편견과 통

념이다. 바로 이것이 정서적 공

감의 정상적인 확산과 활동을 막

고 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

관심사는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

서 정서적 공감을 어떻게 보편적

으로 확산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

가다. 

공감의 확산과 관련해 많은 학

자는 상상력의 역할에 기대한다. 

공감은 사실 타인의 위치로 자신

을 옮겨 타자를 이해하기에 상상

의 작용이 기본이자 핵심이다. 다

만 문제는, 어떤 태도에서 상상력

이 발휘될 때 공감의 확산이 극대

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. 

여기서 제러미 리프킨(J . 

Rifkin)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

있다. 리프킨은 그의 저서 『공

감의 시대(The Empa th i c 

Civilization)』에서 공감은 상상

력에 바탕을 두되, 경이와 경외

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. 

이는 곧 타자에 대한 깊은 존중

과 신뢰가 공감의 밑바탕이 되어

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. 

경이와 경외심의 핵심은 곧 존

중이다. 경이와 경외심은 어떤 

타자의 존재를 감히 내가 함부로 

할 수 없는 존재로 우러러보는 

것이다. 타자를 대할 때, 어떤 사

회적 편견을 갖고 나보다 못한 

존재로 깔보거나 무시할 때, 혹

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볼 때, 결

코 올바른 공감의 태도가 나올 

수 없다. 낯선 외부 집단의 타자

를 대할 때, 최소한 나와 같은 존

재로 혹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

우월한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

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, 비

로소 공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

있다. 여기서 공감의 영역은 확

장된다. 한마디로 모든 타자에 

편견 없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

다. 물론 이는 단순히 타자를 외

적으로만 바라보는 사실적 지각

의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‘상

상을 통해서’ 타자의 내면으로 

순수하게 접근할 때만 가능할 것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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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감이 제대로 

발휘되려면

한마디로 모든 타자에

편견없는 열린 마음이
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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